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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32작품으로, 초연부문 24작품, 재연

부문 8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

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많은 작곡가들이 출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 지원 작품의 

성향도 다양화 양상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전통적 음악 어법, 전통음악의 장르, 한국적 정서, 

역사 등 한국인 작곡가로서 "한국"을 표현하려는 작품이 많았던 것이 올해 지원작들의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작품이 지원된 만큼 다양한 모습의 작품이 선보였으나 작품간 음악적 질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현악기법적 다양성이 미흡한 작품도 다수 있었으며 현대성과 전통성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작품도 있었다. 또한 비록 소수의 작품이지만 각 악기군별 음악

적 기능의 부여, 관현악의 음향적 색채감, 전통적 어법의 창의적 변용, 작곡가 만의 개성적인 

아이디어를 하나의 악곡 안에서 조직해내기 위한 치열함이 엿보이는 작품들 또한 있었다.

  

 심의위원 중에는 "작곡"이라는 서양적 창작 양식에 갖혀 "국악관현악"이 주는 고유의 울림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작품이 다수 보였음을 아쉬워한 이도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흐름을 만

들어가는 음악적 경향에 못지 않게 작곡가의 개성적 실험 또한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

며 내년에는 작곡가의 아이디어, 국악관현악 편성의 필요성, 연주자에 대한 배려가 관현악 기

법보다 우선시되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다.

 

 또한, 초연출품작 중에 심의위원의 관심을 끈 작품이 있었으나 이미 발표된 작품과 현저히 같

은 점이 있어 배제하였다. (기 연주된 작품, 편성확장 및 편곡 은 재연으로 구분된다) 작곡가들

은 응모에 맞게 초연 및 재연 분야를 선택하여 선정의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선정된 작품들은 국악관현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품들이며, 협연악기의 표현력과 실험적 

시도와 균형감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전반적으로 국악기에 대한 이해도와 국악적 음향

과의 조화, 작곡가의 작곡기법이 잘 조화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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